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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 존 박 씨, 어바인 시의원 출마

한인 존 박(50, 사진) 씨가 오는 11월 6

일 열리는 어바인 시의원 선거에 출마

한다.

박 후보는 여덟 살 때 미국으로 건너

와 버지니아주에서 성장했다. 1999년 

어바인으로 이주해 현재 샌타애나에

서 광고대행사‘에이트 호시즈’를 운

영하고 있다. 

그는“1년 전부터 시의원 출마를 고

려했다.”며“지나친 개

발로 인해 오히려 어바

인 주민들의 삶의 질이 

저하되고 있음에도 기

성 시의원들은 주민들

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

영하지 못하고 있다.”

라며 시의원 출마 동기

를 밝혔다. 

그는 또“출마를 결정

하기 전에 누나(임소정, 

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 

시의원)와 많은 이야기를 

나누었다.”며“하지만 

이번 출마 결정이 누나의 

권유 때문이 아니라 오래

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

던 정치에 대한 신념 때

문”이라고 전했다.

박 후보가 출마한 선거

구의 현직 시의원은 제프 랄로웨이와 

린 샷이다. 하지만 샷 의원은 개인 사정

으로 오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

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. 박 후보가 

어바인 시의원에 당선될 경우 강석희, 

최석호 전 시장에 이어 세 번째 한인 어

바인 시의원이 탄생한다. 

어바인 시는 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

삼아 선거를 치르며 11월 선거에서 2명

의 시의원을 선출한다.

“당신이 머무는 공간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” 
품격과 실용성 갖춘 ‘최고’의 가구를 ‘최저’ 가격에 <하이디가구>

가족들이 함께 행복을 꾸려가는 가정에도, 일터

인 직장에도, 친구를 만나는 카페나 식당과 같은 

공간에도, 사람이 있는 공간이면 늘 사람과 함께 

하는 것이 있다. 바로‘가구’이다. 가구는 단순히 

옷을 보관하거나, 컴퓨터를 올려놓거나, 음식을 올

려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적인 기능을 넘어 

공간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창조하는 역할도 한다.  

그래서 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그 사람이 누구

인가를 말해주기도 한다. 공간에는 그 공간을 사

용하는 사람의 취향과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기 때

문이다.

그런 만큼 공간에 품격을 더하는 가구를 선택할 

때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. 아무리 비싸고 귀한 가

구라도 집이든 사무실이든 아님 다른 공간이든 공

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

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 

가구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간과의 조화뿐

만이 아니다. 당연히 가격도 비교해 봐야 한다. 같은 가

구라도 판매되는 값은 판매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

문이다. 그러므로 가구 구매 전에 가격 비교는 빼 놓을 

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. 가격 비교를 하지 않고 구입했다

가 훗날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

되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. 가격 비교는 인터넷을 통한 

검색과 더불어 몇몇 가구점을 돌아보며 직접 확인해 보

는 것이 좋다. 인터넷에서 사진을 통해서만 가구의 모양

과 가격을 확인하는 것과, 매장에서 실물을 보며 확인하

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.

한편 한 가구 전문가는 한국인들의 경우 가능하면 매

장을 찾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볼 것을 조언했다. 

한국인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일

반적으로 서구인에 비해 하체가 짧기 때문에 서구인들

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소파 등을 구매하면 불편함을 느

낄 수 있기 때문이다. 매장을 방문해 실제로 신발을 벗

고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구매 후 사

용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. 가구로 인해 불편함

을 느끼게 된다면 흔히 하는 말로 가구를‘모시고 

사는 셈’이 되고 말 것이 뻔하다. 

그는“가구는 생활”이라면서“편하게 사용할 수 

있는 가구라야 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.”

고 조언했다. 또 특히“너무 푹신한 메트리스는 허

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.”며 메트리스를 구입할 

때는 단단한 것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. 

애나하임과 다우니에 초대형 매장을 두고 있는 

<하이디가구>는 한국, 독일, 이태리 등지에서 직

수입한 품격 있는 가구를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

있다. 특히 품격과 실용성을 갖춘 최고 품질의 다

양한 가죽 소파는 보는 것만으로 눈 호강이다. 여

기에 업계 최저 가격까지 확인하고 나면 구매자들

의 입꼬리는 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. 

템퍼페딕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메트리스를 비롯해 

가정, 사무실에서 필요한 모든 가구들을 도매가로 판

매한다.

◈ 문의

▶ 애나하임 매장: (714) 956-4949/ 2580

        1672 W. Lincoln Ave., Anaheim, CA 92801

▶ 다우니 매장: (323) 733- 2580

        9435 Firestone Blvd., Downey, CA 90241


